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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diagnose the characteristics and behavioural 
patterns of rural tourists after COVID-19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to classify and identify key 
segmentation group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CHAID algorithm was used as the analysis technique for the 
decision tree. The explanatory variables used in the analysis of each decision tree model were 
demographic variables and rural tourism usage behaviour and perception variables, and the target 
variables were the preferences of rural tourists' activities after COVID-19. From the Rural Tourism 
2020 survey data, 614 samples with rural tourism experience were extracted and used in the 
analysis.
Findings -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explained the preference for each type of rural tourism 
activity after COVID-19 were rural tourism safety perception, repeated visits to the region, rural 
tourism priority activity, rural tourism accommodation experience, gender, age group, marital status, 
occupation, and education level. Among them, rural tourism safety perception was the most 
important explanatory variable in each analysis model.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Overall, to promote rural tourism,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safety image of rural tourism, strengthen loyalty programs for repeat visitors, and develop 
customized products that reflect the preferred trends of rural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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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코로나 팬데믹은 2020년부터 전세계 경제와 관광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

(WTO)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관광이 20~30%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구조적 취약성과 민감성이 

큰 세계관광산업의 회복은 평균 예상 회복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rozović and Saito, 2022).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위드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정상화와 소비자의 건강한 

여가생활 추구 사이의 모순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Luo and Huang, 2022). 

소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억눌려 왔던 욕구와 심리적 부담 및 피로감을 해소하려는 보상적 

행동을 하려 하는데(이승훈, 2022b; Zhang et al., 2021) 이를 표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비활동의 

하나가 관광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Zaman et al., 2022). 이와같이 코로나19 위험에 대한 민감성과 

보상적 관광욕구가 증대되면서 관광지의 선택시 질병에 대한 안전 수준이 중시되고 있으며 더불어서 건강

에 대한 관심과 의식의 확대로 인해 농촌, 자연, 건강 등 웰니스 및 힐링 관련 관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승훈 ‧ 배준호, 2022; Wang et al., 2022). 실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관광수요 감소는 

주로 사람이 붐벼서 전염률이 높은 지역이나 공연 예술, 스포츠 등 도시형 관광활동에서 발생하였으며 

밀집도가 낮은 농촌관광이나 대안형 관광활동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Lončarić, 

Popović and Kapeš, 2022). 따라서 최근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위험 인식의 확산으로 3밀(밀접 ‧ 밀집

‧ 밀폐) 관광활동을 기피하고 소규모 인원 관광과 붐비지 않는 관광지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관광활동으로 농촌관광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Ginting 

and Dewi, 2022).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의 변화 혹은 농촌관광 소비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

다. 비록 관련 국내 연구(유준완 ‧ 황대용, 2022; 최찬원 ‧ 최재문, 2021)가 일부 있지만 연구의 방법적 

측면에서도 사례분석이나 활성화 방안연구가 대부분이며 실증연구인 경우도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변인을 

미반영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객의 인식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

을 제공하는 연구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농촌관광은 소비자의 선호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변동성이 큰 산업이어서 농촌관광객의 경험과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는 체계적으로 분석된 정보를 통해 관광소비자의 요구와 행동을 이해

하여야 최적의 농촌관광개발과 수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Chin, 2022; Pesonen, 2012). 

이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방법으로 시장세분화가 있는데 세분화는 이질적인 관광시장을 소비자의 특성에 

맞게 소규모의 동질적인 세분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어 유효하고 수익성 높은 타겟을 설정할 수 있고 

효율적인 마케팅 실행의 근간이 될 수 있다(Kościółek et al., 2018). 기존 관광연구에서 소비자의 

세분화나 분류 과정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군집분석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 가능성이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을 분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한계점이 있는데 의사결정나무 모델은 

소비자 행동을 유발하는 핵심변인과 그 상호작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류 결과를 제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덕병 ‧ 이민수 ‧ 김정섭, 2004; 유호종, 2019; 이승훈, 2022a). 비록 농촌관광 

관련 세분화 연구는 일부 연구(김경희 ‧ 황대용 ‧ 이혜영, 2021; 유준완 ‧ 황대용, 2022)가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의 수나 주제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부족하고 의사결정나무 모델과 같은 대안적인 세분화 연구방법의 

적용도 미비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Díaz-Pérez and Bethencourt-Cejas,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객의 선호 특성에 따른 

세분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객의 특성과 행동 패턴을 세부적으로 

탐색하고 진단하여 주요 세분그룹을 분류, 도출한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차별성을 가지며 연구결과를 종합

하여 향후 농촌관광의 정책 및 마케팅과 관련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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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  

농촌관광에 대한 정의는 명확한 합의는 없으나 경제적 관점에서는 농촌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로 설명되고 소비자의 경험과 심리적 측면에서는 농촌의 자원과 연계한 경험활동이나 도시민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아정체성 회복을 위해 농촌에서 하는 탈일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Rosalina, Dupre and 

Wang, 2021). 즉, 농촌관광은 관광객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인 

자연, 전통,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한 제반 체험요소 및 경험활동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이승곤 ‧ 오민재, 

2016). 농촌관광과 연관성이 높은 관광활동 유형에는 웰니스관광, 농업관광, 모험관광, 향수관광, 유산관

광, 문화관광, 생태관광 및 기타 농촌지역 활동과 같은 농촌 기반 관광과 자연 기반 관광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osalina, Dupre and Wang, 2021).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는 관광지 선택에 있어 관광객의 행동, 욕구 및 수요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혼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환경과 지역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교외지역에서 고유성을 경험할 수 있으

며 안전한 숙박이 보장되는 농촌에 대한 소규모 단위여행의 선호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Popescu, 2021).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 및 자연자원을 경험하려는 

농촌관광 수요는 증가 추세였으나 코로나19의 위험 인식에 따라 3밀(밀접 ‧ 밀집 ‧ 밀폐) 환경을 기피할 

수 있는 관광지로 농촌관광의 선호 수요가 보다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하는 관광소비자 

트렌드로 ‘마이크로 투어리즘(Micro Tourism)’과 ‘JOMO(joy of missing out)’여행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마이크로 투어리즘은 생활권에서 1-2시간 소요되는 근거리 여행지를 관광하는 형태로 주거지 인근의 

공원, 산책로 등도 포함되며 익숙한 여행지를 재발견하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농촌관광도 주요 유형이 

될 수 있다(이승욱, 2020). JOMO여행은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만의 즐거움과 시간을 보내는 관광성

향으로 소규모 가족/지인이나 나홀로 여행의 개별관광 형태로 붐비지 않는 관광지를 선호할 수 있는데 

여행소비자의 JOMO여행 성향은 엔데믹 시대의 웰니스 관광행동 및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된다(이승훈 ‧ 배준호, 2022). 농촌관광은 이와 같은 최근 관광객의 마이크로 투어리즘과 JOMO여

행 트렌드와 깊은 관계성을 갖으므로 코로나19 이후에도 농촌관광의 인기는 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Chin, 2022).

실제적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2)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농촌관

광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체험, 여행’의 인식이 강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안전, 치유, 건강’ 등 심리적 요소가 중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관광에 대한 긍정 비율은 

2020년 20%였으나 2022년에는 80%로 크게 확대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와 선호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이탈리아의 농촌관광객은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매출액 감소 피해는 있었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내국인 관광객은 46.4%, 근거리 관광객 수는 

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들은 새로운 홍보수단, 신규 관광서비스, 신규 이용객 창출 등을 

코로나19의 대응전략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오히려 농촌관광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새로운 대안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OTA 트립닷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 농촌관광객 수요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밀집도가 낮고 바이러스 통제가 잘 되는 농촌에 대한 선호가 

높은 도시 거주 가족여행객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행신문, 2021). 이와같이 농촌관광은 중장기적

으로 국내 ‧ 외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관광산업

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관광활동으로 주목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소비자의 인식과 행동

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용진 ‧ 이성희

‧ 손용훈(2021)은 고창군 관광을 주제로 LDA 토픽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전 ‧ 후의 농촌관광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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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전에 나타났던 농촌체험관광 관련 토픽은 사라졌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체험 수요의 쇠퇴, 지역축제의 취소 등이 원인인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반면에 언택트관광, 생태 ‧ 자연관광 

같은 새로운 관광방식이 주목되는 되는 것으로 나타나 트렌드 변화에 맞는 농촌관광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유준완 ‧ 황대용(2022)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객의 추구편익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진행하였는데 군집분석 결과 3개의 군집(소극 참여형, 복합적 추구형, 경험 추구형)이 도출되었으며 집단간 

인구통계, 농촌관광 인식과 행동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농촌경험 요소가 농촌관광객 

행동에서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2.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관광객 세분화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의사결정규칙과 관련해 트리 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 및 예측하는 방법으로 가설 

검정형 연구와는 달리 데이터의 특성에 대응한 특정 패턴을 근간으로 탐색적인 설명모형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정인호 ‧ 이대웅 ‧ 권기헌, 2018). 의사결정나무분석은 기존 판별분석이나 회귀분석과 

같은 타 다변량 통계기법에 비해 장점을 갖는데 선형성과 정규성 등 데이터 분포에 관한 가정이 필수적이지 

않고, 연속형, 범주형 및 이진 데이터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설명 및 예측 변수의 측정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Honarvar, 2001; Lee, 2019), 관측된 사례를 차별적인 하위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진다(Lan and Su, 2021). 또한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전통적 세분화 분석방법과는 달리 목표변인의 기준에 적합한 집단을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집단을 구분함에 

있어 유의한 변수를 중심으로 세분화를 할 수 있어 최적의 분류 유형을 도출하는데 적합하다(박덕병 ‧
이민수 ‧ 김정섭, 2004). 의사결정나무분석에서는 목표변인(종속변인)과 입력변인(설명변인)간의 유의미

한 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트리 구조를 산출하는데(Rondović, Djuričković and Kašćelan, 

2019) 목표변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정 설명변인을 기준으로 분리가 시작되어 더 이상 유의미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분리과정을 진행하게 된다(유호종, 2019).

의사결정나무분석의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CHAID(Chi-square Automatic Interaction Detector),  

C 5.0,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QUEST 등이 있는데(Sann et al., 2022) 관광분야

에서는 CHAID와 CART 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중 CHAID 기법은 Kass(1980)가 개발한 탐색적 

및 설명적 통계기법으로 체계적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예측변인과 결과변인간의 강한 관계를 감지하는데 

단계적 카이제곱 분석을 통해 각 변수를 독립적으로 재분류하여 상당히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된다. 재분류된 

변수를 비교하여 p값을 기준으로 결과를 가장 적합하게 예측하는 변수를 선택하게 되는데(Ulu and Polat, 

2021) 결과 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변인은 분류의 첫 번째 노드에 설정되게 된다(Díaz-Pérez and 

Bethencourt-Cejas, 2016). 또한 CHAID 기법은 더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세분화 변수를 선택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법으로 특히 인구통계변수나 소비자 인식 및 행동 관련 변수 데이터를 적용하는데 유용하다

(Legohérel, Hsu and Daucé, 2015).

의사결정나무분석 기법 중 CHAID기법이 관광 세분화를 위한 최적의 분석방법으로 여러 학자들(Chen, 

2003; Díaz-Pérez and Bethencourt-Cejas, 2016; Legohérel, Hsu and Daucé, 2015)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동질적이지 않을 수 있는 농촌 관광시장의 경우 타 분석기법에 비해 CHAID기법은 

도출하는 세그먼트 구성의 품질과 정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정밀한 농촌관광 정책 및 마케팅을 개발, 

실행할 수 있어 농촌관광 세분화의 분석 도구로서 적정성을 가지고 있다(Díaz-Pérez et al., 2021). 

하지만 CHAID 기법은 경영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도구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관광분야에서는 관련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어서 CHAID 기법을 활용한 연구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Ceylan, Çizel and Karakaş, 2021).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관광연구 중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덕병

‧ 이민수 ‧ 김정섭(2004)은 농촌관광에 대한 체험관광 선호 여부를 목적변인으로, 정서적 태도 변인(체험프

로그램, 음식, 상품화, 환대성, 편의성, 어메니티 자원, 홍보 ‧ 마케팅)을 설명변인으로 하여 CHAID 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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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 모델을 분석하였는데 최종 3개의 집단을 분류하였으며 도출된 집단과 인구통계 및 관광행태 

변인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집단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Díaz-Pérez et al. (2021)은 플로리다 주의 지역관

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객의 방문빈도, 선호 숙박 형태, 인구통계 변수 등을 변인으로 이단계군집분석과 

CHAID 기법의 의사나무결정 분석을 하였는데 CHAID 기법이 보다 의미있는 세분화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제시되었다. 황진수 ‧ 주규현(2021)은 드론 음식배달 서비스에서 기대편익의 편의성, 감정만족, 적합성 

변인을 목적변인으로, 인구통계변인을 설명변인으로 설정하여 CHAID 기법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하였

는데 기대편익 변인을 통해 드론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을 유의미하게 세분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승훈(2022a)은 ‘선호 OTA의 지속적 이용의도’, ‘활용OTA의 국적 유형’, ‘OTA 이용의 다양성 추구 

정도’를 목표변인으로, OTA 소비자의 인구통계, 이용행태, OTA 선택속성 군집 변인을 설명변인으로 

하여 CHAID 기법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의사결정나무 분석모델별 세분화 결과는 OTA 

관광객을 유의미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박기용(2006)은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선호도를 

목표변인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특성변인을 설명변인으로 하여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하였는데 창업시 

영향을 준 사람, 평균매출액, 운영기간, 결혼여부, 동기요인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활동의 선호도를 목표변인으로, 

농촌관광객의 인구통계 변인과 농촌관광 행태 및 인식 변인을 설명변인으로 설정하는 CHAID 기법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22)의 2020 농촌관광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해당 데이터의 조사는 만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2020년 1년 동안의 농촌관광 경험과 인식을 

내용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해당 데이터의 표본설계는 17개 

시도 및 권역을 기준으로 비례할당 배분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

었다. 2020 농촌관광 실태조사 데이터는 통계청의 MD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에서 수집하였다.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는 정부에서 공공분야의 주요

정책이나 기업 경영전략 수립, 학술논문 작성 등과 관련된 심층 연구 ‧ 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국가통계 포탈서비스로서 공공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관광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학술연구의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수집한 데이터는 설문에 응답한 표본인 총 2,025샘플이었는데 이중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조사년도 기준 농촌관광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2020년 농촌관광경험이 있는 농촌

관광객 614샘플을 본 연구의 최종샘플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의사결정나무에 투입된 분석항목은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활용한 관광분야 세분화 연구(박덕

병 ‧ 이민수 ‧ 김정섭, 2004; Díaz-Pérez et al., 2021)의 내용과 변인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변인을 선정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델별 분석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독립변인은 인구통계 변인(성별, 연령

세대, 직업, 학력, 혼인 여부, 가구소득)과 농촌관광 이용행태 및 인식 변인(농촌관광정보원, 농촌관광 

동기, 농촌관광시 우선적 선호활동, 지역관광 반복방문 성향, 농촌관광 숙박시설 이용경험,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 안전인식)이었다. 독립변인은 명목척도로 설정하였는데 이중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 안전인식 

변인은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위험성을 인지하는 경우는 위험인식,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전인식

으로 명목변수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목표변인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22)의 조사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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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객의 상위 5개 선호활동(농촌숙박 이용, 농촌체험활동, 농촌지역 맛집, 농촌둘

레길 경험, 농특산물 직거래)에 대한 선호도 변인을 설정하였는데 원데이터의 5점 등간척도를 선호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음과 낮음의 명목변수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유효표본의 인구통계와 농촌관광 이용행태 및 인식의 농촌관광객 특성

을 탐색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객의 특성과 연계한 세분화를 

위해 CHAID 알고리즘을 활용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델의 정지규칙은 유사 

샘플 수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윤혜원･진현정, 2020; 이승훈, 2022a)를 참고하여 트리의 깊이 역할을 

하는 최대수준 수는 CHAID 분석의 기본값인 3을 설정하였으며 상위노드 수는 20, 하위노드 수는 10으로 

설정하여 정지 및 가지치기 기준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분석으로 의사결정나무의 핵심 구분 

변인과 농촌관광 행동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징

본 연구 유효표본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빈도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299명(48.7%), 여성 315명(51.3%)이었으며, 연령은 10대 17명(2.8%), 20대 68명

(11.1%), 30대 115명(18.7%), 40대 133명(21.7%), 50대 125명(20.3%), 60대 이상 156명(25.4%)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고졸 이하 294명(47.9%), 전문대 수준 88명(14.3%), 4년제 대학 수준 232명

(37.8%)이었으며, 직업은 화이트칼라 178명(29.0%), 서비스/판매직 195명(31.8%), 농림어업 20명

(3.2%), 기술직 48명(7.8%), 기타/무직 173명(28.2%)이었다. 혼인 여부는 기혼 497명(81.0%), 미혼 

107명(17.4%), 기타(사별, 이혼 등) 10명(1.6%)이었으며,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48명(7.8%), 

200-400만원 미만 252명(41.0%), 400-600만원 미만 257명(41.9%), 600만원 이상 57명(9.3%)이었다.

다음 유효표본의 농촌관광 인식 및 이용행태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농촌관

광의 안전인식은 위험인식 217명(35.3%), 안전인식 397명(64.7%)이었으며 농촌관광 동기는 일상탈출/

휴식 200명(32.6%), 유대/화합 56명(9.1%), 즐길거리/재미 151명(24.6%), 새로운 경험/학습 66명

(10.8%), 농촌 자연경관 감상 64명(10.4%), 지역 농 ‧ 특산물 구입 43명(7.0%), 기타 34명(5.5%)이었다. 

농촌관광 정보원은 인터넷사이트/앱 161명(26.2%), 주변인 추천 214명(34.8%), 과거 방문경험 129명

(21.0%), TV 등 대중매체 55명(9.0%), 기타 55명(9.0%)이었으며, 농촌관광시 우선적 선호활동은 휴양/

휴식 142명(23.1%), 농촌 둘레길 걷기 120명(19.5%), 지역음식/맛집 체험 138명(22.5%), 지역관광활동 

132명(21.5%), 농촌일상체험 35명(5.7%), 농 ‧ 특산물 구입/기타 47명(7.7%)이었다. 농촌관광 숙박시설 

이용경험 여부는 있음 335명(54.6%), 없음 279명(45.4%)이었으며, 지역관광 반복방문 경험은 있음 94명

(15.3%), 없음 520명(84.7%)이었다.

2.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객의 선호활동 의사결정나무분석

1) 코로나19 이후 농촌숙박 이용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델 분석(모델1)

코로나19 이후 농촌숙박 이용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델의 분석 결과는 <Fig. 1.>과 같다. 분석된 

내용을 보면 뿌리마디인 농촌숙박 이용의 선호 비율은 높음 45.8%, 낮음 54.2%로 나타났다. 그룹을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유의한 변수인 첫 번째 분리변수는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 안전인식 여부(p<.001, 

χ²=16.971, d.f.=1)였으며 노드0은 노드1(안전인식)과 노드2(위험인식)로 분리되었는데 농촌숙박 이용 

선호가 높은 비율은 노드1(안전인식)이 51.9%로 노드2(위험인식) 34.6%보다 높게 나타나 농촌숙박 이용 

선호에는 농촌관광의 안전인식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1(안전인식)은 농촌관광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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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험(p<.01, χ²=9.578, d.f.=1)에 의해 노드3(이용경험 있음)과 노드4(이용경험 없음)로 구분되었

다. 농촌숙박 이용 선호 비율은 노드3에서는 높음이 58.7%로 다수를 차지하고 노드4는 낮음이 56.9%로 

다수를 차지하여 농촌관광 숙박시설 이용경험이 있을수록 농촌숙박 이용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2(위험인식)는 혼인여부(p<.05, χ²=8.156, d.f.=1)에 의해 노드5(기혼)와 노드6(미혼; 기타)으로 

구분되었다. 농촌숙박 이용 선호비율은 노드5는 높음이 38.7%, 노드6은 높음이 13.9%를 차지하여 상대적

으로 기혼자일 경우 가족여행 차원에서 농촌숙박 이용 선호가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5(기혼

자)는 직업(p<.05, χ²=8.817, d.f.=1)에 의해 노드7(화이트칼라)과 노드8(서비스/판매직; 기타/무직; 기

술직; 농림어업)로 구분되었다. 농촌숙박 이용 선호 비율은 노드7에서는 높음이 58.5%, 노드8은 낮음이 

67.1%를 차지하여 화이트칼라일 경우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탈일상차원에서 농촌숙박 이용 선호가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6(미혼; 기타)은 농촌관광 숙박시설 이용경험(p<.05, χ²=5.195, d.f.=1)에 

의해 노드9(이용경험 있음)와 노드10(이용경험 없음)으로 구분되었다. 농촌숙박 이용 선호 비율은 노드9

는 낮음이 73.7%, 노드10은 낮음이 100.0%를 차지하여 미혼자는 농촌관광 숙박시설 이용경험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농촌숙박 이용 선호가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에서 위험도 분석 

결과는 분류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평가지표인데 오분류 확률을 예측하며 추정값이 낮을수록 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촌숙박 이용 선호 모델의 오분류 확률은 .383, 표준오차는 .020, 정확도는 61.7%(1-

오분류 확률)로 비교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코로나19 이후 농촌숙박 이용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델 분석(모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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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이후 농촌체험활동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델 분석

코로나19 이후 농촌체험활동 선호의 의사결정나무 모델 분석 결과는 <Fig. 2.>와 같다. 분석된 내용을 

보면 뿌리마디인 농촌체험활동의 선호 비율은 높음 52.4%, 낮음 47.6%로 나타났다. 그룹을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유의한 변수인 첫 번째 분리변수는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 안전인식 여부(p<.001, χ²=20.527, 

d.f.=1)였으며 노드0은 노드1(안전인식)과 노드2(위험인식)로 분리되었는데 농촌체험활동 선호가 높은 

비율은 노드1(안전인식)이 59.2%로 노드2(위험인식) 4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체험활동 선호

에는 농촌관광의 안전인식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1(안전인식)은 농촌관광시 우선적 선호

활동(p<.01, χ²=14.368, d.f.=1)에 의해 노드3(지역관광활동; 지역음식/맛집 체험)과 노드4(농촌 둘레길 

걷기; 휴양/휴식; 농촌일상체험; 농 ‧ 특산물 구입/기타)로 구분되었다. 농촌체험활동 선호 비율은 노드3은 

낮음이 약간 높았지만 노드4는 높음이 67.4%로 다수를 차지하여 일반적인 지역관광활동보다는 농촌 밀착

형 관광경험을 선호하는 그룹이 농촌체험활동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4는 연령세대(p<.01, 

χ²=6.808, d.f.=1)에 의해 노드5(MZ세대)와 노드6(X세대 이상)으로 구분되었는데 농촌체험활동 선호가 

높은 비율은 노드5는 78.5%, 노드6은 61.4%로 상대적으로 MZ세대일수록 농촌체험활동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체험활동 선호 모델의 오분류 확률은 .397, 표준오차는 .020, 정확도는 60.3%로 

나타났다.

Fig. 2. 코로나19 이후 농촌체험활동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델 분석(모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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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이후 농촌지역 맛집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델 분석

코로나19 이후 농촌지역 맛집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델의 분석 결과는 <Fig. 3.>과 같다. 분석된 

내용을 보면 뿌리마디인 농촌지역 맛집의 선호 비율은 높음 58.0%, 낮음 42.0%로 나타났다. 그룹을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유의한 변수인 첫 번째 분리변수는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 안전인식 여부(p<.001, 

χ²=22.637, d.f.=1)였으며 노드0은 노드1(안전인식)과 노드2(위험인식)로 분리었는데 농촌지역 맛집 선

호가 높은 비율은 노드1(안전인식)이 65.0%로 노드2(위험인식) 4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맛집 선호에는 농촌관광 안전인식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2(위험인식)는 지역관광 반복방

문 경험(p<.05, χ²=4.391, d.f.=1)에 의해 노드3(경험 없음)과 노드4(경험 있음)로 구분되었다. 농촌지역 

맛집 선호 비율은 노드3에서는 낮음이 58.1%로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노드4에서는 높음이 60.5%로 다수

를 차지하여 지역관광 반복방문 성향이 있는 그룹일수록 농촌지역 맛집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3은 성별(p<.05, χ²=4.462, d.f.=1)에 의해 노드5(남성)와 노드6(여성)으로 구분되었는데 농촌지역 

맛집 선호의 비율은 노드5는 높음과 낮음 비율이 동일하였고, 노드6은 낮음 비율이 65.6%로 다수를 차지하

여 지역관광 반복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농촌지역 맛집 선호가 낮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4는 학력수준(p<.01, χ²=11.892, d.f.=1)에 의해 노드7(대졸수준; 초대졸수준)과 노드8(고졸이하)로 

구분되었는데 농촌지역 맛집 선호 비율은 노드7은 높음이 82.6%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노드8은 낮음이 

73.3%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농촌지역 맛집의 선호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맛집 선호 모델의 오분류 확률은 .362, 표준오차는 .019, 정확도는 63.8%로 나타났다.

Fig. 3. 코로나19 이후 농촌지역 맛집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델 분석(모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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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이후 농촌둘레길 경험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델 분석

코로나19 이후 농촌둘레길 경험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델의 분석 결과는 <Fig. 4.>와 같다. 

분석된 내용을 보면 뿌리마디인 농촌둘레길 경험의 선호 비율은 높음 64.7%, 낮음 35.3%로 나타났다. 

그룹을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유의한 변수인 첫 번째 분리변수는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 안전인식 여부

(p<.001, χ²=30.571, d.f.=1)였으며 노드0은 노드1(안전인식)과 노드2(위험인식)로 분리었는데 농촌둘

레길 경험 선호 비율은 노드1(안전인식)은 높음이 72.5%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노드2(위험인식)는 

높음과 낮음 비중이 거의 동일하여 농촌둘레길 경험 선호에는 안전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1

(안전인식)은 농촌관광시 우선적 선호활동(p<.001, χ²=20.784, d.f.=1)에 의해 노드3(지역관광활동; 농

촌 둘레길 걷기; 휴양/휴식; 농촌일상체험; 농 ‧ 특산물 구입/기타)과 노드4(지역음식/맛집 체험)로 구분되

었다. 농촌둘레길 경험 선호 비율은 노드3에서는 높음이 78.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노드4에서는 높음

이 53.4%여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관광활동을 하는 그룹일수록 농촌둘레길 경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노드4는 성별(p<.05, χ²=6.179, d.f.=1)에 의해 노드5(남성)와 노드6(여성)으로 구분되었는데 농촌

둘레길 경험 선호의 비율은 노드5는 낮음 비율이 62.9%로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노드6은 높음 비율이 

64.2%로 다수를 차지하여 지역음식/맛집 체험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여성일 경우 농촌둘레길 경험 선호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둘레길 경험 선호 모델의 오분류 확률은 .339, 표준오차는 .019, 정확도는 

66.1% 로 나타났다.

Fig. 4. 코로나19 이후 농촌둘레길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델 분석(모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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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이후 농특산물 직거래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델 분석

코로나19 이후 농특산물 직거래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델의 분석 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 코로나19 이후 농특산물 직거래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델 분석(모델5)

분석된 내용을 보면 뿌리마디인 농특산물 직거래의 선호 비율은 높음 62.7%, 낮음 37.3%로 나타났다. 

그룹을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유의한 변수인 첫 번째 분리변수는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 안전인식 여부

(p<.001, χ²=27.551, d.f.=1)였으며 노드0은 노드1(안전인식)과 노드2(위험인식)로 분리었는데 농특산

물 직거래 선호 비율은 노드1(안전인식)은 높음이 70.3%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노드2(위험인식)는 

낮음이 51.2%를 차지하여 농특산물 직거래 선호에는 안전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1(안전인

식)은 농촌관광시 우선적 선호활동(p<.05, χ²=11.939, d.f.=1)에 의해 노드3(지역관광활동; 농촌 둘레길 

걷기; 지역음식/맛집 체험)과 노드4(휴양/휴식; 농촌일상체험; 농 ‧ 특산물 구입/기타)로 구분되었다. 농촌

둘레길 경험 선호 비율은 노드3에서는 높음이 63.9%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노드4에서는 높음이 80.1%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농촌밀착형 경험을 중시하는 관광객일수록 농특산물 직거래 선호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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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노드2는 연령세대(p<.01, χ²=6.867, d.f.=1)에 의해 노드5(MZ세대)와 노드6(X세대 

이상)으로 구분되었는데 농특산물 직거래 선호 비율은 노드5가 낮음이 63.5%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노드6

은 높음이 55.2%여서 상대적으로 X세대 이상일수록 농특산물 직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4

는 지역관광 반복방문 경험(p<.05, χ²=4.710, d.f.=1)에 의해 노드7(경험 없음)과 노드8(경험 있음)로 

구분되었는데 농특산물 직거래 선호 비율은 노드7은 높음 비율이 77.1%, 노드8은 높음 비율이 96.0%로 

지역관광 반복방문 경험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선호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특산물 

직거래 선호 모델의 오분류 확률은 .340, 표준오차는 .019, 정확도는 66.0%로 나타났다.

다음은 추가적인 분석으로 본 연구의 의사결정나무 모델별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독립변

인으로 판명된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에 대한 안전인식 여부에 따른 농촌관광행동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1>과 같이 농촌관광에 대한 위험인식 관광객에 비해 

안전인식 관광객은 농촌관광의 전반적 만족 및 향후 농촌관광 경험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코로나19의 위험 관련 관광연구(우은주 ‧ 이상탁, 2022; 전창영 ‧ 송운강 ‧ 양희원, 

2021; Sánchez-Cañizares et al., 2021)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이 관광객의 인식 및 행동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선행변인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Table 1.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에 대한 안전인식 여부에 따른 관광행동 t검정

　 평균값 t 값 유의도 위험인식 관광객 안전인식 관광객
농촌관광의 전반적 만족 3.91 4.01 -2.310* .021
향후 농촌관광 경험의향 3.88 4.05 -3.649** .000

Notes: p: **<.01, *<.05

Ⅴ. 결론 및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전세계 관광산업이 여러 변화를 겪고 있는데 가운데 관광소비자는 코로나19

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며 고유한 경험과 개인적 웰니스를 추구할 수 있는 대안관광활동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 소비자의 특성 및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접근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객의 선호 특성에 따른 세분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1 ‘코로나19 이후 농촌숙박 이용 선호’를 

결정하는 유효한 설명변인은 농촌관광 안전인식 여부, 농촌관광 숙박시설 이용경험, 혼인여부,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변인의 범주별로 보면 농촌숙박 이용 선호가 높은 집단은 농촌관광의 안전을 인식하

는 농촌숙박시설 이용경험자(노드3), 농촌관광의 위험을 인식하지만 기혼자 중 화이트칼라 계층(노드7)이

었다. 반면에 농촌숙박 이용 선호가 낮은 집단은 농촌관광의 위험을 인식하는 비혼인자(노드9, 노드10), 

기혼자 중 비화이트칼라 계층(노드8), 농촌관광의 안전을 인식해도 농촌숙박시설 이용경험이 없는 자(노드

4)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농촌숙박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촌관광의 안전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사무직과 전문직의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 직장인 가족숙박상품이나 기존 농촌숙박 

이용자에 대한 중점적인 마케팅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모델2 ‘코로나19 이후 농촌체험활동 선호’를 

결정하는 유효한 설명변인은 농촌관광 안전인식 여부, 농촌관광시 우선적 선호활동, 연령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변인의 범주별로 보면 농촌체험활동선호가 높은 집단은 농촌관광의 안전을 인식하는 농촌

밀착형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노드5) 및 X세대 이상자(노드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MZ세대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체험활동선호가 낮은 집단은 농촌관광의 위험을 인식하는 자(노드

2), 농촌관광의 안전을 인식하지만 지역관광활동 중심 이용자(노드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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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활동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촌관광의 안전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밀착형 관광수요를 중심으로 농촌살기나 농촌생활체험 등 농촌생활의 고유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 마케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모델3 ‘코로나19 이후 농촌지역 맛집 선호’를 결정하는 유효한 설명변인은 농촌관광 안전인식 

여부, 지역관광 반복방문 경험, 성별, 학력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변인의 범주별로 보면 농촌지역 

맛집 선호가 높은 집단은 농촌관광의 안전을 인식하는 집단(노드1), 농촌관광의 위험을 인식하는 집단 

중 지역관광 반복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노드7)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맛집 선호가 낮은 집단은 농촌관광의 위험을 인식하는 집단 중 지역관광 반복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고졸이하의 저학력자(노드8), 지역관광 반복방문 경험이 없는 경우 여성(노드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결과에서 농촌지역 맛집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촌관광의 안전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

가 있으며 고학력이면서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지역관광 재방문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역음식메뉴 

개발 및  SNS를 통한 홍보 강화, 농촌 맛집 방문객에 대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모델4 ‘코로나19 이후 농촌둘레길 선호’를 결정하는 유효한 설명변인은 농촌관광 안전인식 여부, 

농촌관광시 우선적 선호활동,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변인의 범주별로 보면 농촌둘레길 선호가 

높은 집단은 농촌관광의 안전을 인식하는 집단 중 다양한 농촌관광 및 체험을 추구하는 자(노드3), 지역음

식/맛집 체험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여성(노드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농촌둘레길 선호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촌관광의 안전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둘레길 체험과 지역관광의 

관광명소나 음식, 특산물을 연계하는 지역탐방 둘레길 코스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모델5 ‘코로나19 이후 농특산물 직거래 선호’를 결정하는 유효한 설명변인은 농촌관

광 안전인식 여부, 농촌관광시 우선적 선호활동, 연령세대, 지역관광 반복방문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변인의 범주별로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선호가 높은 집단은 농촌관광의 안전을 인식하는 집단 중에서

는 지역 및 농촌관광 탐방을 하는자(노드3), 농촌밀착형 경험을 추구하는 지역관광 반복방문 경험자(노드

8), 농촌관광의 위험을 인식하는 집단 중에서는 X세대 이상의 중장년층(노드6)이었다. 농특산물 직거래 

선호가 낮은 집단은 농촌관광의 위험을 인식하는 MZ세대(노드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선호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촌관광의 안전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농특산물 직거래의 이점을 강조하고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세대별 차별적인 홍보마케팅 강화나 지역관광

의 재방문이 높을 수 있는 도농교류 기업이나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의 위험이 없는 

안전과 청정 관광활동으로서 농촌관광의 이미지 확립 및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에서는 공통적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안전 인식 여부가 주요 구분 

기준 변인으로 나타나서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객을 세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은 안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t검정 결과 농촌관광에 대한 안전인식 관광객은 위험인식 관광객보다 농촌관

광 만족도와 향후 농촌관광 경험의향이 높게 나타나서 농촌관광의 안전 이미지는 관광수요 유인의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68.2%가 방역 

수칙 등 농촌관광의 안전요건이 마련되면 농촌관광의향이 있다는 결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2)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농촌관광에 대한 여론이 2020년 코로나 확산 우려가 50%, 2021년 

코로나 불안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코로나19에 대응한 농촌관광의 안전인식이 핵심적인 요소라는 결과, 

이승훈(2021)의 연구에서 안전관광 인증인 트래블버블의 지각은 관광지의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를 제고하

고 안전관광지 방문의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시민의 농촌관

광의 미경험 사유가 농촌관광에 대한 홍보 ‧ 마케팅 및 정보전달 부족으로 분석되었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

원(2021)의 조사결과를 볼 때 농촌관광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농촌관광의 안전에 대한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촌 숙박 및 음식업소, 체험시설 등 농촌관광 편의/이용

시설에 대한 위생, 방역 관련 인증, 안전 관련 시설/기자재 확보, 교육/캠페인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ol. 14, No. 1, March 2023424

둘째, 농촌관광 경험자 및 재방문 빈도가 높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관광 반복방문 경험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농촌지역 맛집과 농특산

물 직거래활동 선호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농촌관광 선택요인 중 가장 큰 영향 요인이 ‘과거 해당 지역 

방문 경험’으로 나타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농촌관광의 재방문 

활성화를 위한 로열티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농촌관광 경험자 및 재방문 

빈도가 높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용에 대한 멤버쉽, 인센티브, 할인 제공 등 로열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

로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양적 중심의 관광객 유치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소규모 농촌관광객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관광 방문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농촌관광의 선호 트렌드를 반영하고 틈새시장에 대응한 맞춤형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및 

마케팅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객은 단순 체험보다는 휴양 및 농촌 밀착형 체험을 선호하

고 당일여행 비중은 감소하고 1박 이상의 숙박을 통한 체류형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21) 체류형 관광과 농촌의 고유성 경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준완

‧ 황대용(2022)의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적극적인 농촌관광객일수록 소규모 지인이나 가족여행의 비중

이 높았다는 점에서 소규모 농촌관광객이나 특정 타겟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상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체류형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워케이션이나 장기체류 수요에 맞는 농촌 숙박시설 조성, 

농촌관광 깊게 체험하기, 농촌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등과 관련된 상품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세대별 

차별적인 농촌관광상품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MZ세대는 농촌밀착형 체험의 선호가 높았는데 신기성을 

추구하는 MZ세대의 특성에 맞게 촌캉스(촌집 바캉스)와 같은 취향형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 

스트레스 인식이 높은 중노년층을 대상으로는 힐링과 휴양 컨셉의 농촌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에 대한 정책 및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한 농촌관광 소비자의 특성 및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에서 

농촌관광객의 세분화 결과를 제시한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관광분야에서 소비자의 변화에 대한 

연구접근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촌관광 관련 실증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

서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과 관련된 후속 연구와 특히 농촌관광의 연구정보가 필요한 

정책입안자들에게 시의성있는 참조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활용한 연구방법을 통해 기존 세분화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던 군집분석 기법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관점의 세분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목표변인과 설명변인의 유의미한 통계적 관계성을 도출

하고 최적의 세분집단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결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농촌관광 세분화에 있어 CHAID 기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방법은 

추후 관광세분화 연구방법의 다변화된 접근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부 한계점에 대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농촌관광 세분화 연구는 타 관광분야 연구보다 연구의 접근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대비하여 비교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농촌관광의 세분

화와 관련 다양한 연구 접근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 통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은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데이터의 제한된 설정변인에 따라 보다 세부

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조사 설계를 통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촌관광의 주제와 대상을 한정하고 보다 심도있는 변인을 활용한 연구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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